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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10월 8일 주일 설교입니다. 

<거룩한 슬픔과 근심> 

 느헤미야 1:1-5 /  새찬송가 432 (통일 462)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1. 우리는 슬픔과 근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시51:17). 예수

님은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5:4),(눅6:25).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고후6:10). 이처럼 왜 성경은 슬픔과 근심을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2. 슬픔과 근심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일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속

적인 슬픔이나 세속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전파, 교회부흥, 회개와 거듭남을 위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거룩한 슬픔과 근심이요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이런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근심을 깊이 체험했던 사

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

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성벽재건을 위한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간 느헤미야는 모든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유다 공동체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였습

니다. 

3.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감정들 즉 분노나 슬픔이나 근심 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세속적인 기쁨이나 나의 평안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나 슬픔, 거룩한 근심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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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

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가 이뤄질 

만큼 타락한 성전 모습에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

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일에, 복음전파를 위한 일에 방해하는 사악한 세력에 대해 거룩

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공사를 하러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산발랏과 도비야의 분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세속적이고 사적인 분노였습니다(느2:10). 

 

 지금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분노합니까 아니

면 주님의 영광과 복음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분노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슬퍼합니까? 세상에 속한 일로 슬퍼합니까 아니면 나의 나약한 의지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슬퍼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당

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당신을 위해 울지 말고 거룩한 슬픔으로 울라고 하셨습니다

(눅23:26-28).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근심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속적인 일로 근심합

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룩한 근심’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거룩한 분노와 근심과 슬픔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

니다.  

4.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위로의 축복은 역설적이게도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고후:10). 거룩한 슬픔을 가

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습니다(마5:4).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는 나에게 차고 넘쳐서 나를 넘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능히 위로해줄 수 

있는 위로 입니다.  

  

<적용&실천> 

 나는 나를 위해 슬퍼하며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또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

에 대해 슬퍼하며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근심과 분노로 애

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